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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서 내 배를 때린 것
도 아닌데 아프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안되는 줄 알
면서도 아프다. 교육과 경륜을 통해서 배아픔을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방법만 세련되어갈 뿐 배가 아프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배고
픔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이 배아픔이라고 하던가? 
왜 배가 아플까? 농부와 사냥꾼 모델로 설명이 될 것 같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그 넓은 땅에 김을 매는 것을 상상해 보면,

농사는 참으로 고된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는 많은 사람의 협
력이 요구된다. 반면에 사냥은 수 명의 협력자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몫이 적어지게 된다. 
농경 문화에서는 협동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결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문화요소가 발전한다. 집단 의식을 고양하는 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만이다. 이것이 바로 백일, 돌, 생일, 결혼, 장례, 제사,
차례 등이다. 사람이 나고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이후까지 당연히 거
쳐가는 모든 수순을 단결력을 증진시키는 문화 요소로 활용한다. 
이러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먹을 한 끼를 덜 먹은

것이 아니라‘집단 의식(Group spirit) 저해 사범’이 되어‘입방아’라는
도덕형에 처해진다. 그것이 농업을 업으로 유지해온 문화적인 풍토일
것이다. 
둘째, 농사는 지구력을 요한다. 그러나 사냥에는 상대적으로 순발력

이 요구된다. 즉 농사에는 능력이 부족한 구성원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모내기할 때 줄이라도 잡아주고 새참이라도 지키고 서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냥에는 이런 구성원은 짐이 된다.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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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조금 못난 구성원도 품고 데려가는 풍토가 살아 있다. 
셋째, 농업은 영역이 제한적인 데 반하여 사냥은 영역을 상대적으로

쉽게 넓힐 수 있다. 농업에서의 소출은 날씨, 질병 등의 환경적인 요소
에 의해 더욱 좌우되며 농업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은 질시의 대상이 된다. 뛰어나다는 것이 결국 단

결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일정한 영역에서 일정한 소출이 기대되는데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배당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정된 파이 vs. 확장된 파이(Fixed pie vs. Expanded pie) 문제

와 같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주어진 파이에서 나의 지분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파이 자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것인지. 흔히 우
리는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파이 내에서 지분을 높이는 것에 더 열심이
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살 수도 있었을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

긴 것이다. 또 인정상 농사에서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면적이 늘어난
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소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아플 수 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잘되면
배가 아픈 것은 왜 그럴까? 오랜 기간 우리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프로
그래밍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종사하는 일은 이미 농경의 영역을 벗어났지만 사고는 여전

히 농경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회식 참 많다. 소신과 애사심을 강요한
다. 무능하고 게을러도 잘라버리지 못한다.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파이
의 배분을 키우는 편이 항상 유익하다. 집단의 결속을 높이는 것은 최
상의 덕목이다. 그리고 여전히 배가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출을 논한다. 이런 논의는 수출을 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다. 수출 계획을 세워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거나 뭔가 일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승진을 하기 위한 논의이다. 수출이라는 역사
적인 대열에 동참하여 내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논의이다. 그러니 말잔
치 일색이다. 
아무 거라도 내다 팔면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다가, 언제, 누가 팔지를 생각해야 한다. 실은 수출은 안중
에 없고 수출 지원만 바라보고 수출을 논하기도 한다. 농사짓는 문화로
수출을 바라보면 안된다.




